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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소진이 직무몰입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치과

위생사 156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진은 Maslash Burnout Inventory척도, 직무몰입은 강종수의 도

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치과위생사들의 소진은 정서적 고갈, 성취감 감소, 비인간화의 3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직

무몰입은 조직몰입, 경력몰입, 작업몰입의 3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치과위생사들의 소진은 7점 만점 중 3.77점, 몰입은 

5점 만점에서 3.53점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이 5년 미만이며 동료 인원이 적을수록 소진이 높았다. 임상경력이 높을

수록 경력몰입이 높았으며, 경력과 연봉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경력몰입과 작업몰입은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은 성취감 감소와 음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소진이 높을수록 직무몰입 정도가 낮아지고 있

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들의 소진감소와 직무몰입도 증진을 위하여 경력을 유지하고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소진, 경력몰입, 조직몰입, 작업몰입, 치과위생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burnout of dental hygienists on their 

job commitment. The subjects were 156 dental hygienists.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Maslash Burnout Inventory scale and the tool developed by Kang was used. The burnout and job commitment 

was each divided into three factors; emotional depletion, accomplishment decrease and dehumaniz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work commitment. The dental hygienists’ burnout score was 

3.77 points and commitment score was 3.53 points. Burnout was higher among those with clinical careers 

shorter than five years and smaller numbers of colleague. Those with higher burnout showed higher career 

involvement and those with longer careers and higher salaries showed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Dental 

hygienists’ career that higher burnout was associated with lower degrees of job commitment. Therefore, efficient 

manpower management should be ways to maintain of their carrer and increase the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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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수준 높은

치과의료의 전문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중요한 과제이다[1].

의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다양한 전문 인

력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인력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2,3].

이러한 측면에서 치과 병·의원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중

요한 요소는 치과위생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집약

적이며 숙달성이 요구되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몰입은

치과 병·의원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치과의원에서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

사, 행정요원 간 상호협의체 속에 직무수행과정에서 다

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따른 불안이나

갈등이 누적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1]. 또

한 최근에는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첨단 보건의료

기술 및 환경의 변화로 의료서비스 분야의 역할과 업무

는 보다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고[4] 사용

하는 각종 기기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새로운 지식의 습

득과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환경의 변화

에 대한 부적응은 직무소진을 발생시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역효과를 주며, 재정적 손실과 동료의 사기저

하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차질을 초래

하게 된다[5,6].

직무소진(job burnout)이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산

물로서 스트레스의 독특한 유형으로 여겨지며[4], 개인에

대한 강한 정서적 요구가 장기화되어 발생하는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를 의미한다[7]. 소진은 직업상

스트레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복합적 반응이자 결과를 지

칭하는 용어로서, 간호사, 교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돌봄

을 제공하는 다양한 휴먼서비스 전문직에서 발생하는 업

무관련 증후군이다[4]. 직무소진의 주요증상은 정서적 소

진,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감소이다[8]. 직무소진을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정적 결과와 피

로, 불면증, 우울증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최

근에는 직무소진이 구성원들의 근태비율 증가, 생산성

감소와 같은 업무성과와 더불어 직무만족의 감소와 이직

의 증가 등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관점으로 변화

하였다[6]. 또한, 높은 감염성으로 인하여 직무소진을 경

험한 사람이 동료에게 까지 영향을 주어서 집단전체가

소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기도 하

므로 직무소진은 조직 관리 측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부분이다[9].

의료보건계열의 소진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

호사의 소진 관련 연구로는 김신향과 양윤서의 소진과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4], 오윤정과 최영희의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살펴본 연구[6], 조영

문의 자율성, 관계성과 소진에 대한 연구[10] , 김영수 등

의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11] 등이 있다. 치과위생사 관련 소진 연구로

는 김영선과 윤희숙의 직무소진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12], 정수빈 등의 소직, 이직의도와 감정노동에 관한 연

구[13], 김영선과 윤희숙의 소진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

구[14]가 있다.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로는 김혜영 등의

치과위생사들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1]와 박인화 등의 수도권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15]가 있다. 이처럼 치

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진과 몰입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숙달성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몰입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고

도의 디지털,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치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참가자는 경상남북도의 종합·대학병원 및

개인치과에서 현재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이며, 조사기간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달 간이었

다. 자료수집은 비확률 표집의 무작위 편의표집법에 따

라 우편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의취지 및 동의여

부를 확인한 다음에 배포하여 본인이 직접 무기명으로

기입하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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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강원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다. 현장 방문조사는 사전에 치과위생사의 책임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설

문지를 수거하였다. 총 190부를 배포하여 161부를 회수

하였으며(회수율 84.7%), 다만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일

관된 중간값을 보이거나 무응답이 많은 5부를 제외한

15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G power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크기(effect size) 0.15, 다중회귀분석으로 설정

하였을 때 표본 크기는 11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156부는 연구를 진행하는 무리가 없다

고 하겠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는 다음과 같다.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소진은 Maslach,

Jackson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척

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8] 직무몰입은 강종수의

연구에서[16] 제시한 경력몰입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MBI는 직장인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

이는 도구로서, 휴먼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척도는 치과위생사가 느끼는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그리고 정서적 고갈이라는 세 가지 하위구성요인으로 개

념화되어 있고, 다만 성취감 감소요인은 역점수 처리하

였다. 측정도구는 정서적 고갈에 관한 6문항, 비인간화에

관한 4문항 및 성취감 감소에 관한 5문항의 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소진 수준에 따라 1=‘전혀 없다’ 부터 2=‘1년에 한 번’,

3=‘1달에 한 번’, ∼ 7=‘매일’의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composite

index)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직무몰입에 대한 척도는 경력몰입 6문항, 조

직몰입 9문항, 직무몰입 3문항의 세 가지 하위구성요인

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치과위생사가 경험

하는 직무몰입 수준에 따라 1=‘전혀 아니다’ 부터 5=‘정말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의 합으

로 복합지표(composite index)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측정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0.50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고,

요인 적재치를 높이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2.3.1 소진 요인분석 결과 

소진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15개의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3개의 요인으로 묶였

다. 이 중 요인 1(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정

서적 고갈로, 요인 2(문항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성취감 감소로, 요인 3(문항 7번, 8번, 9번, 10번)은 비인

간화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Cronbach α

가 정서적 고갈은 0.92, 성취감 감소는 0.82, 비인간화는

0.84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Burnout factor analysis

Factor 1 Factor 2 Factor 3

Burnout
Emotional

depletion

Accomplishment

decrease
Dehumanizing

1,2,3,4,5,6 11,12,13,14,15 7,8,9,10

Proper value 4.329 3.505 2.817

Variable rate 28.858 23.369 18.778

Accumulation rate 28.858 52.228 71.006

Cronbach alpha 0.92 0.82 0.84

2.3.2 몰입 요인분석 결과 

몰입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18개의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3개의 요인으로 묶였

다. 이 중 요인 1(문항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

번, 13번, 14번, 15번)은 조직몰입으로, 요인 2(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경력몰입으로, 요인 3(문항 16번, 17

번, 18번)은 작업몰입으로 명명하였다. 변량기여율은 요

인 1이 33.6%, 요인 2는 22.6%, 요인 3은 17.2%이었으며,

누적기여율은 73.4%이었다.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Cronbach α가 경력몰입 0.91,

조직몰입 0.94, 작업몰입 0.87로,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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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mitment factor analysis

Factor 1 Factor 2 Factor 3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Work

commitment

6,7,8,9,10,11,12,13

,14,15
1,2,3,4,5 16,17,18

Proper value 6.050 4.074 3.096

Variable rate 33.609 22.634 17.202

Accumulation rate 33.609 56.243 73.446

Cronbach alpha 0.94 0.91 0.87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소진과 경

력몰입, 조직몰입, 그리고 직업몰입을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와 t-test(검증)을 실

시하였다.

넷째,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이 소진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치과위생사의 소진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총 156명 중 연령별로는 25∼29세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 여부별로는 미혼이 76.3%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종교에서는 기타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였으며, 총 임상경력에서는 3년 미만이 37.8%로 가장 많

았으며, 3∼5년 미만 22.4%, 5∼10년 미만과 10년 이상

19.9% 순이었다. 현 근무지 경력별로는 3년 미만이

49.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봉총액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전

문대졸이 7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일 담당환자

수별로는 10∼20명 미만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동료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10명 미만이 31.4%로 가장 높은 분

포를 보였다. 근무기관별로는 재활병원이 36.5%로 가장

많았다.

3.2 소진과 몰입 

3.2.1 소진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에 대

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7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7점으로, 소진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4세인 치과위생사가 소진이 가장 높

았고, 35세 이상은 다른 치위생사보다 소진이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88, p<.01). 미혼이 기혼인 치위생보다 소진이 높았

으며, 혼인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5,

p<.05). 총 임상경력별로는 5년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소

진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이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소

진이 낮았으며, 총 임상경력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F=2.90, p<.05).

기독교/천주교인 치과위생사가 소진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현 근무지 경

력에서는 3년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소진이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인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위생사보다 소진이

낮았으며, 현 근무지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84, p<.05). 연봉총액별로는

2,000∼2,500만원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소진이 가장 높았

고, 3,000만원 이상은 다른 치위생보다 소진이 낮았으며,

연봉총액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6.23, p<.01).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 대졸 이상인 치과위생사보다

소진이 높았으나 학력에 따른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 일일 담당환자 수별로는 10명 미만이 소진이

가장 높았고, 20∼30명 미만인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위

생사보다 소진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동료 치과위생사가 적을수록 소진이

높았으며, 동료 치과위생사 수에 따른 소진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0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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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에서는 기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소진

이 가장 높았고,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소진이 낮

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치과위생사들은 소진이 높지 않았으며,

연령이 30∼34세이고 총 임상경력이 5년 미만인 치과위

생사, 현 근무지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와 연봉총액

이 2,000∼2,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동료 치과위생

사가 적을수록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소진이 높았다.

3.2.2 경력 몰입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경력몰입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이 3.53점으로, 치과위생사들은 경력몰입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경력몰입이 가장 높았고, 24세 이하에서는 다른 치과위

생사보다 경력몰입이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22, p<.001). 혼인 여부별

로는 기혼이 미혼인 치과위생사보다 경력몰입이 높았으

며, 혼인여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t=-3.01, p<.01).

총 임상경력별로는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경력몰입

이 높았으며, 총 임상경력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Table 3> Comparison of Burnout on subject general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Burnout

(M±SD)
t(F) Duncan

Age (year)

≤24 53(34.0) 3.90±1.03

4.88**

B

B

B

A

25∼29 59(37.8) 3.86±0.78

30∼34 23(14.7) 3.92±1.16

35≦ 21(13.5) 3.03±0.90

Marital status
Single 119(76.3) 3.88±0.93

2.35*

Married 37(23.7) 3.42±1.07

Total duration of clinical

career

(year)

<3 59(37.8) 3.92±0.99

2.90*

B

B

AB

A

3∼5 35(22.4) 3.92±0.91

5∼10 31(19.9) 3.75±0.80

10≦ 31(19.9) 3.33±1.11

Religion

Christian/Catholic 32(20.5) 3.87±0.99

0.54Buddhism 8(5.1) 3.83±0.97

Others 36(23.1) 3.69±0.99

Duration of current

career

(Year)

<3 80(51.3) 3.97±0.96

2.84 *

B

AB

A

AB

3∼5 77(49.4) 3.76±1.00

5∼10 29(18.6) 3.43±0.79

10≦ 29(18.6) 3.50±1.14

Average annual

compensation

(Korean Won)

<20,000,000 21(13.5) 3.99±1.01

6.23**

B

B

B

A

20,000,000∼25,000,000 49(31.4 4.00±0.90

25,000,000∼30,000,000 46(29.5 3.79±1.04

30,000,000≦ 20(12.8) 3.24±0.98

Education
College 41(26.3) 3.86±0.99

1.98
University 114(73.1) 3.52±0.94

Patient/day

<10 30(19.2) 3.97±1.08

1.14
10∼20 12(7.7) 3.67±0.93

20∼30 39(25.0) 3.65±0.89

30≦ 62(39.7) 3.94±1.11

Number of dental

hygienist

<10 38(24.4) 4.13±0.85

5.06**

C

BC

AB

A

10∼20 17(10.9) 3.83±1.02

20∼30 49(31.4) 3.60±0.88

30≦ 35(22.4) 3.28±1.12

Type of employment

General hospital 47(30.1) 3.77±1.03

0.51
Rehabilitation hospital 25(16.0) 3.66±0.99

Private hospital 46(29.5) 3.86±1.05

Others 57(36.5) 3.91±0.87

Sum

22(14.1)

3.77±0.9831(19.9)

1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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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였다(F=8.33, p<.001). 종교별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 근무지 근무

경력별로는 현 근무지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경력몰입이

높았으며, 현 근무지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44, p<.001).

연봉총액별로는 연봉총액이 많은 치과위생사일수록

경력몰입이 높았으며, 연봉총액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63, p<.001). 학력별로는 대

졸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전문대졸보다 경력몰입이 높았

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t=-2.70, p<.01). 일일 담당환자 수에 따른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동료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30

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경력몰입이 가장 높았고, 10∼20

명 미만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경력몰입이 낮았으며,

동료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F=3.65, p<.05). 근무기관별로는 사설치료기관

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경력몰입이 가장 높았고, 기

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경력

몰입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치과위생사들은 경력몰입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연령이 35세 이상, 기혼, 총 임상경력이 많은

<Table 4> Comparison of carrer, organization and work commitments

Career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commitment

Classification M±SD t(F) M±SD t(F) M±SD t(F)

Age (Year)

≤24 3.25±0.70

8.22***

2.61±0.67

20.04***

2.64±0.95

2.36
25∼29 3.55±0.68 3.18±0.61 2.40±0.82

30∼34 3.55±0.77 3.33±0.48 2.51±0.89

35≦ 4.14±0.68 3.78±0.72 2.98±0.92

Marital status
Single 3.43±0.73

-3.01**
2.95±0.72

-4.81***
2.55±0.89

-0.62
Married 3.84±0.74 3.54±0.62 2.66±0.94

Total clinical

career

<3 3.23±0.68

8.33***

2.59±0.65

22.66***

2.58±0.93

1.36
3∼5 3.56±0.69 3.19±0.52 2.46±0.76

5∼10 3.57±0.67 3.41±0.56 2.43±0.91

10≦ 4.00±0.78 3.60±0.72 2.84±0.97

Religion

Christian/Catholic 3.61±0.70

0.50

3.32±0.75

3.02

2.58±0.78

1.46Buddhism 3.56±0.79 2.92±0.72 2.79±0.90

Others 3.47±0.76 3.05±0.72 2.48±0.95

Duration of

current

empolyment

<3 3.23±0.68

9.44 ***

2.70±0.65

18.69***

2.52±0.90

0.36
3∼5 3.75±0.70 3.38±0.58 2.66±0.92

5∼10 3.85±0.64 3.51±0.60 2.55±0.99

10≦ 3.86±0.79 3.51±0.68 2.71±0.80

Average annual

compensation

(Korean Won)

<20,000,000 3.19±0.71

10.63***

2.54±0.65

27.17***

2.50±0.92

2.75*
20,000,000∼25,000,000 3.42±0.65 3.03±0.52 2.44±0.81

25,000,000∼30,000,000 3.67±0.70 3.40±0.69 2.38±0.85

30,000,000≦ 3.98±0.69 3.65±0.58 2.91±0.89

Education
College 3.43±0.74

-2.70**
2.99±0.72

-2.92**
2.57±0.89

-0.10
University 3.78±0.71 3.37±0.73 2.59±0.93

Patient per day

<10 3.46±0.77

0.19

3.07±0.81

0.75

2.44±1.00

0.86
10∼20 3.53±0.81 3.06±0.76 2.69±0.89

20∼30 3.57±0.67 3.04±0.69 2.60±0.92

30≦ 3.59±0.69 3.34±0.61 2.41±0.60

Number of dental

hygienist

<10 3.47±0.69

3.65*

3.00±0.62

5.88**

2.48±0.82

0.93
10∼20 3.38±0.72 3.13±0.69 2.50±0.94

20∼30 3.47±0.68 2.88±0.64 2.60±0.88

30≦ 3.96±0.89 3.59±0.96 2.83±1.03

Type of

employment

General hospital 3.54±0.68

1.39

3.01±0.73

1.13

2.74±0.98

1.53
Rehabilitation hospital 3.60±0.76 3.22±0.82 2.54±0.94

Private hospital 3.64±0.75 3.10±0.62 2.68±0.81

Others 3.29±0.80 2.95±0.66 2.31±0.72

Sum 3.53±0.75 3.09±0.74 2.57±0.9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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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일수록, 현 근무지 근무경력이 많고, 연봉총액

이 많은 치과위생사일수록, 학력이 대졸인 이상인 치과

위생사 그리고 동료 치과위생사가 많을수록 다른 치과위

생사보다 경력몰입이 높았다.

3.2.3 조직 몰입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조직몰입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이 3.09로, 치과위생사들은 조직몰입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치과위생사일

수록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0.04, p<.001).

혼인 여부별로는 기혼이 미혼인 치과위생사보다 조직

몰입이 높았으며, 혼인여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t=-4.81, p<.001). 총 임상경력별로는

총 임상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일수록 조직몰입이 높았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2.66,

p<.001). 종교별로는 기독교/천주교인 치과위생사가 조

직몰입이 가장 높았고, 불교인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

위생사보다 조직몰입이 낮았으나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현 근무지 근무경력별로는 5년 이상이 조직몰입이 가

장 높았고, 3년 미만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조직몰입이

낮았으며, 현 근무지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8.69, p<.001). 연봉총액별로는

연봉총액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연봉총액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7.17,

p<.00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전문대졸인 치과위생

사보다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t=-2.92, p<.01). 일일 담당환자 수별로는 통

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료 치과

위생사 수별로는 30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고, 20∼30명 미만인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

위생사보다 조직몰입이 낮았으며, 동료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88,

p<.01).

근무기관별로는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조직몰

입이 가장 높았고, 기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조직몰입이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치과위생사들은

조직몰입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연령이 많은 치과위

생사일수록, 기혼, 총 임상경력이 많으며, 현 근무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치과위생사, 연봉총액이 많은 치과위

생사일수록, 학력이 대졸인 이상 그리고 동료 치과위생

사가 30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조

직몰입이 높았다.

3.2.4 작업 몰입

치과위생사들의 작업몰입 정도는 <Table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7로 작업몰입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몰입에서는 연봉총액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F=2.75, p<.05). 3,000만원 이상인 치

과위생사가 작업몰입이 가장 높았고, 2,500∼3,000만원

미만인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낮았다. 연령,

혼인여부, 총 임상경력, 종교, 학력, 일일 담당환자 수, 동

료 치과위생사 수, 근무기관별에 따른 통계학적인 유의

미한 차이는 타나나지 않았다.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5세 이상인

경우가 작업몰입이 가장 높았고, 25∼29세인 치과위생사

가 작업몰입이 가장 낮았다. 혼인 여부별로는 기혼이 미

혼인 치과위생사보다 작업몰입이 높았다. 총 임상경력별

로는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인 치과위생

사가 작업몰입이 가장 낮았다. 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인

치과위생사, 종교가 불교인 경우가 작업몰입이 가장 높

았고 , 현 근무지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작업경력이 높았

다. 대졸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높

았다. 일일 담당환자 수가 10∼20명 미만인 치과위생사

가 가장 작업몰입이 가장 높았고, 30명 이상인 치과위생

사는 가장 낮았다. 동료 치과위생사 수가 많을수록 작업

몰입이 높았으며, 종합/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가 작업몰입이 가장 높았고, 기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

사가 가장 낮았다.

3.3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소진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 중 일원변량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이 나타나고 순서척도인 경우의 변수를 선택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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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일반적 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적 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고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

쳤고(p<.01) 성취감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p<.05). 따라서 동료 치과위생사들의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고갈(β=-.273)이 낮음을 알 수 있

었는데 설명력은 약 12.0%(R2=.120)로 나타났고 총 임상

경력(β=.413)이 많을수록 성취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설명력은 약 9.8%(R2=.098)로 낮은 설명력은

보였다.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3.3.2 일반적 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총 임상경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p<.05), 조직몰입은 동료 치과위생사의 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p<.05). 따라서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설명력은 약 23.2%(R2=.232)로 나타났다.

동료 치과위생사들의 수가 많을수록 조직몰입(β=2.288)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약

29.4%(R2=.294)로 나타났다. 작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Influence of subject character on burnout 

Classification
Emotional depletion Accomplishment decrease Dehumanizing

b β t b β t b β t

Age -.003 -.021 -.153 -.019 -.153 -1.115 .031 .260 1.843

Total duration of clinical

career
-.013 -.069 -.418 .076 .413 2.481* -.034 -.184 -1.075

Duration of current career

(Year)
.012 .052 .419 -.006 -.026 -.203 -.016 -.071 -.546

Average annual

compensation

(Korean Won)

.000 -.149 -1.380 1.179E-05 .017 .158 9.425E-05 .140 1.244

Number of dental

hygienist
-.019 -.273 -3.131 ** .003 .048 .541 -.002 -.031 -.346

Constant 5.68 1.677 .050 .144 -0.708 -2.018

R2 0.120 0.098 0.045

F 3.832** 3.067* 1.137

*p<.05, **p<.01, ***p<.001

<Table 6> Influence of subject character on commitment

Classification
Career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commitment

b β t b β t b β t

Age .013 .112 .877 .004 .254 .800 -.008 -.066 -.463

Total duration of

clinical career
.060 .325 2.107* .003 .082 .935 .041 .222 1.274

Duration of current

career

(Year)

-.006 -.025 -.214 .015 .529 .597 -.027 -.121 -.914

Average annual

compensation

(Korean Won)

5.565 .082 .810 7.421 1.001 .318 -9.058 -.132 -1.160

Number of dental

hygienist
.005 .066 .809 .014 2.288 .024* .001 .019 .207

Constant 5.68 -2.539 * -.488 -1.421 .273 .754

R2 0.232 0.294 .023

F 7.061*** 2.208* .550

*p<.05, **p<.01, ***p<.001



Influence of Burnout on Job Commitment in Dental Hygienists: in the Gyeongsang-do reg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9

3.4 소진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  

3.4.1 소진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치과위생사의 소진이 경력몰입과 조직몰입, 작업몰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치과위생사들은 정서적 고갈과 성취감 감소가 높을수

록 경력몰입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력몰

입에는 정서적 고갈(β=-.481)이 성취감 감소(β=-.332)보

다 큰 영향을 미쳤다. 약 36.9%(R2=.369)의 설명력을 지

니며,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에는 정서적 고갈(p<.001)

과 성취감 감소(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은 정서적 고갈과

성취감 감소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에는 성취감 감소(β=-.404)가

정서적 고갈(β=-.374)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약

29.7%(R2=.297)의 설명력을 지니며, 치과위생사의 작업

몰입에는 정서적 고갈(p<.001)과 성취감 감소(p<.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치

과위생사들은 정서적 고갈과 성취감 감소가 높을수록 작

업몰입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작업몰입에

는 정서적 고갈(β=-.451)이 성취감 감소(β=-.207)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4.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 몰입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서 치과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직무소진은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초래하는 등 심리적, 육체적으로 다

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11]. 또한 구성원들의 이

직 및 근태율의 증가와 생산성의 감소,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의 저하 등을 통하여 조직효과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13, 17].

본 연구에서 소진은 전체평균이 3.77(7점 만점)로 나

타나서 치과위생사들은 소진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김영선과 윤희숙의 연구[12]에서도 치과위생사들의

소진은 2.82(5점 만점)의 높지 않은 수준이라 하여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와 현재 직장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경력이 소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3].

또한 연봉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동료 위생사수

가 많을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일 담당

환자수에서는 환자가 10명 미만의 적은 경우가 많은 환

자인 경우보다 소진 정도가 높아서 담당하는 환자의 수

가 치과위생사의 소진을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기혼보다 미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경

우에 소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에서 소진이 높다고 한 김영선과 윤희숙[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경력몰입 정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53이었고

조직몰입은 3.09, 직무몰입은 2.57로 나타나서 치과위생

사들의 직무몰입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경력 몰입이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균 등[18]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은 24.26이었고 작업몰입 정도는 19.64 정도로

나타나서 치과위생사들의 작업몰입이 높지 않게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몰입정도가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는데 35세 이상에서 경력몰입과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많은 치과위생사일수록 조직몰입이 높았

<Table 7> Influence of burnout on career commitment

Classification

Career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commitment

b β t b β t b β t

Emotional depletion -0.261 -0.481 -6.684*** -0.201 -0.374 -4.983*** -0.294 -0.451 -5.685***

Depersonalization 0.014 0.023 0.333 0.028 0.048 0.652 0.005 0.007 0.092

Accomplishment

decrease
-0.197 -0.332 -5.118*** -0.237 -0.404 -5.967*** -0.148 -0.207 -2.898**

Constant 5.419 28.914*** 4.822 24.912*** 4.460 17.929***

R2 0.421 0.369 0.297

F 36.899*** 29.618*** 21.41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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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양균 등[18]은 치과위생사들은 총 근무년수와 주요

업무, 희망업무, 전문성에 따라 직무몰입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 주 등[19]에 의하면 신입인 경우 업무를 배

워가는 단계에서 일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최고점에 달

해 있지만 3년 정도가되면 어느 정도 업무가능숙해지면

서 치과위생사로서 역할갈등이나 사회적지지, 자아성취

감 등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하여 본연구의결

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봉총액이 많은 치과위생사일수록 몰입

정도가 높았고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경력몰입과 성취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ng과

Lee[20]는 보수가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경력이 많을수록

연봉총액이 올라가므로 본 연구에서 연령이 많은 치과위

생사일수록 몰입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

수가 몰입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전체

적인 개인의 업무량과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보수체제를

만들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들은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그리고 소진이 높을수록 경력몰입, 조직몰

입, 작업몰입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치과위생사의경

력몰입과 작업몰입에는 정서적 고갈이 조직몰입에는 성

취감 감소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 직무소

진의 세 가지 하위요소인 정서적소진과 비인격화를 높게

지각하면 조직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4]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연구에서 동

료 치과위생사들의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낮아졌

고 조직몰입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 치

과위생사들끼리 서로를 지지해주어서 정서적 건전한 조

직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무소진을 높게

경험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경우 만성적인 직무스트레

스로 인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며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한 신뢰와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21, 22]. 직무

소진은 직무부담과 직무태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3]. 정서적 소진은 역할과부하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였으며, 역할갈

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25]. 그리고 비인격화는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는 요인이었다.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직무부담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직무소진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치과위생사들의 몰입과 직무소진이 몰입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직무소진의 논의대상중 하나인 직무소진을 단일

요인으로 보지 않고 세 가지의 개별요인으로 분류하여

몰입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직무소진의 하위요

소 중 정서적 고갈이 몰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인간화는 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고갈은 몰입 중 경력몰입과 작업몰

입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정서적 고갈에

빠져들지 않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제

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

조직은 그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열정

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스스로의 직무에 만족하여

깊은 몰입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구성원들은 조직이

보다 나은 환경을 뒷받침해 주고 적절한 포상을 제공하

기를 바란다. 조직과 그 구성원 간의 서로의 상호보완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여 안정된 직무특성을 갖추었을 때 고객에

게 보다 우수한의료환경및질을제공하게될것이다[26].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정한 시점에서 조사한 단면연

구이며, 연구대상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그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앞으로 넓은 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의 소

진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

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몰입이 소진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서 치과 조직의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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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면 첫째, 소진이 높을수록

경력몰입, 조직몰입, 작업몰입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몰입과 작업몰입에는 정서적 고

갈이 성취감 감소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치과위생

사들의 조직몰입에는 성취감감소가 정서적 고갈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경력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몰입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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